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2. 8 (화)

담당처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 
담당자 최수미 캠페인팀장 010-2575-4065

사회혁신추진단, 9일 국민이 만든 정책제안으로‘타운홀미팅’개최 

 -� 지역 골목에서 개최한 ‘모두의 대화’� 캠페인 최종 정책제안으로 만들어

� -� ‘1천개의 대화’,� ‘1백개의 정책제안’� 대전환 선대위에 전달해

� -� 골목 민주주의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의 혁신철학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은‘모두의 

대화’선거 캠페인을 1차 종료하면서, 그 결과를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

해 9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한 ‘모두의 대화’는 전국 곳곳에서 삼삼오오 국민

을 만나, 변화가 필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대화’라는 방식으로 진행한 

선거 캠페인이다. 두 달간 진행한‘모두의 대화’캠페인은 국민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대화를 개최하며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을 실행하면서 민주주의 실현 

과정의 모델을 제시했다.

사회혁신추진단 이용선 공동단장은 “모두의 대화는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정부를 넘어서 

국민이 운영하는 정부로 나아가는 시도를 보여준 혁신적 선거 캠페인”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 제안한 정책내용으로는 부동산, 저출생, 지역불균형, 교육문제 등 사회불

평등 문제와 사회적 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도출됐다. 특히 이

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으로 채택된 ‘KTX-SRT 통합’의제를 비롯해, 한‘공공

주택의 최소면적 확대’, ‘암 환자 지원방안 확대’,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

여’ 필요성 등 생활밀착형 주제들이 제안돼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모두의 대화 타운홀미팅에 참여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모두의 대화 캠페

인이 국민 참여의 혁신 시스템을 구성하고 전 세대가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을 만드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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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모두의 대화 타운홀미팅 포스터

 


